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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브루타 학습법의 사용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 of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on 
Communication Competency, Problem Solving Capability,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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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하브루타 학습법의 사용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학년 중 성인간호학 수업을 수강한 학생 93명을 대상으

로 실시하였다. 2023학년 1학기 시작과 종료 시점에 2회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고,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t=3.31,

p=.001), 자아존중감(t=2.84, p=.019), 문제해결능력의 9개 하위요소에서도 모두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의사소

통능력(t=1.78, p=.079)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로 하브루타 학습법이 간호대학생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하브루타 학습법의 적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며, 친구 가르치기와 문제 만들

기 이외의 다양한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하브루타,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education applying Havruta’s method for nursing students and to 
examine its effect on the communication competency, problem solving capability, and self-esteem. This study is 
the experimental group have take part in a Havruta's mathod course and the control group do a traditional 
course. Data is collect at begin and finish of semester in 2023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Result Problem solving capability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using the Havruta’s method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but communication competency is not significan. 
Application of Havruta’s method has to be extended to increase nursing students competencies and research 
applying various Havruta methods other than teaching friends and making problems should be cond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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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학습은 새로운 것을 습득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

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가는 과정

이다. 학습자는 학습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학습에 방해

가 되는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 외에도 특

정 교과목의 학습 기술에 숙련되어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1]. 이러한 맥락에서 메타인지는 학습과정에서

학습을계획, 점검, 조절할수있는학습전략적인능력으

로 정의된다. 최근에는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여

러 가지 학습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간호교육도 플립러

닝(flipped learning), 문제 중심 기반학습(PBL), 하브루

타(Havruta), 팀 기반학습(TBL) 등 다양한 학습법을 활

용하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2][3]. 특히 하브

루타 학습법은 단편적 지식 습득보다는 자기의 의사를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4].

하브루타 학습법은 현재 대학에서 사용하는 수업 구

조와는 다르게 접근하는데, 기존의 교수법은 배움이 교

사에게서나온다고한다면역으로배움이학생에게서이

루어진다고 전제한다[5]. 기존의 교수-학습 체제를 변화

시키고 수정함으로써 가르침과 배움의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인교육구조로이동하는형태이다. 하브루타는친

구와함께공부하면서친구에게서배우는가하면친구를

가르치기도 하는 방법이다. 친구와 함께 질문하고 토론

하며, 다른 생각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다른

질문을유도한다[6]. 기본적으로하브루타는대화로이루

어지므로의사소통능력, 경청하는능력, 설득하는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5]. 따라서 하브루타

학습법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

킬필요가있으며상대방의말에귀를기울이고, 각자자

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하브루타 학습을[7] 간호학에 적

용하면학생들의의사소통능력을향상시킬수있을것이

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간호교육에서의 목적과 목표

달성의일환으로간호학생이달성해야하는프로그램학

습성과를제시하고있으며, 핵심역량을중심으로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8]. 이 중 의사소통능력은 임상현장에서 간호

사가 대상자 간, 간호사와 다양한 직종 간, 간호사 간의

치료적 관계 및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

식되고있다. 그러나최근환자안전과환자의권리에대

한 인식의 증가, 간호대학생 수 증가로 임상실습 장소의

부족 등이 학생들의 실습 중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배우거나 경험할 기회를 줄이고 있다[9]. 따라서 학습을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으며, 친구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하브루타 학습

을[7] 간호학에적용하면학생들의의사소통능력을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은 다양한 간

호상황에서협력을통한신속하고효율적인판단을내릴

수있고문제를해결할수있다[5]. 이러한경험은주어진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학습자 스스로의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0].

예측할 수 없는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과

감염병을 가진 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간호사에게 효과적이고

기술적인 간호를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요구되고 있다[11]. 간호대학생은 사례마다 각기 본인이

갖고있는지식을활용하여선택, 적용해야하는임상현

장의 특성으로 인해 문제해결능력이 필요하며[12], 추후

간호실무 환경이 통제되지 않은 상황 즉 수시로 급박한

위기상황일지라도다양하고복잡한상황을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해결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13]. 그

러나 직접적 임상실습 경험에 제한이 있는 현재 상황에

서 간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 향상은 학습법을 통하

여 이루어져야 하며, 하브루타 학습법은 학생들 스스로

의의사소통능력뿐아니라문제해결능력도향상시킬수

있는 유용한 학습법이라 하겠다.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은 대학생활과

임상실습적응에영향을미칠수있고이는개인이지닌

자존감의 개인적 가치를 인식하는 자아존중감으로 이어

질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상황에 관계없이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 확고함을 말하는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또

는부정적평가및자기자신의능력과가치에관한평가

적 정서이다[14]. 학생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

의 성공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15]. 자아존중감은 대학

생활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하브루타는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다양한 해답을 찾는

것이며이는자아존중감의발달과관련이있다[18]. 하브

루타 학습법은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구성원

으로 수용받고 인정받으며 집단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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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존중을 받음으로 발달한다[19].

하브루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방법이나[20],

최소한의 조건이 필요하다. Kent에 의하면, 하브루타 수

업은 6가지원리, ‘경청하기’, ‘피드백’, ‘반문하기’, ‘집중

하기’, ‘지지하기’, ‘도전하기’ 에의해서행해진다. 또한하

브루타는 5가지의 수업모형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질문

중심하브루타수업모형’, ‘논쟁중심하브루타수업모형’,

‘비교중심 하브루타 수업모형’,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수업모형’, ‘문제 만들기하브루타 수업모형’이다. 이러한

다양한원리와수업모형을사용하여하브루타학습법을

적용한후효과를검증한연구를보면온라인토론활동

이대학생들의토론능력과학습동기를살펴본연구[20],

토론학습의 교직과목 수업 적용에 관한 연구[21], 토론

수업의 효과 연구[22]가 있다. 이들은 토론 수업이 학생

들의 토론 능력 향상 뿐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라고하였다. 그러나하브루타수업모형에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전공 수업에 전통적인

강의형수업과하브루타학습법을사용한강의의효과를

비교할수있는효과에대한연구는아직미비한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간호학을 수강하는 간호대학

생에게하브루타학습법을적용하여의사소통능력, 문제

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 하브루타 학습법이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하브루타 학습법의 사용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및자아존중감에미치는효

과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3. 연구가설

가설 1. 하브루타학습법을적용한실험군은적용하지않

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하브루타학습법을적용한실험군은적용하지않

은 대조군보다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3. 하브루타학습법을적용한실험군은적용하지않

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연구는하브루타학습법이간호대학생의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

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사후설계를 적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성인간호학수업을받은학생들을대

상으로하브루타학습법을사용한실험군과전통적인강

의형교육을받은대조군을비교하기위하여시행하였으

며, 연구설계는 다음과 같다<표1>.

※ E: Experimental group, C: Control group, Xe: 하브루타 학습법

수업, Xc: 전통적 강의 수업

2. 연구 대상

연구는 J도에 있는 C대학과 D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

대학생 3학년으로성인간호학수업에등록한 105명을대

상으로 한다.

3. 자료수집방법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사전조사 2023년 3월 6일

부터 3월 17일까지, 사후조사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이다. 표본의 크기는 캡스톤 간호연구 수업으로 유사실

험연구를 시행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23].

G-power 3.1.9.2 프로그램에서 t-test를 이용한 두 집단

의 평균차이 검증을 적용하여 효과크기 .65,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양측검증 시연구에 필요한대상자수는

총 78명, 각집단별 39명이었다. 본연구에서는실험군 50

명, 대조군 55명, 총 대상자수 105명을 대상으로하였으

며, 대상자의윤리적보호를위하여연구목적및방법, 비

밀보장과 익명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들을 대

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철회 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

음을설명하였다. 실험군은사전 43명 사후 46명, 대조군

은사전 50명 사후 45명의답변이최종사용되었으며이

는 연구가설 검증에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4. 수업 운영방법

1)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한 성인간호학 수업

하브루타 학습법은 다른 사람을 직접 가르치는 공부

법으로본연구에서는하브루타의여러유형중서로짝

표 1. 연구설계
Table 1. Research Design

사전조사 중재 사후조사
실험군 E1 Xe E2
대조군 C1 Xc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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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어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서 친구에게서 배우거나

가르치는방법인친구가르치기하브루타수업모형과문

제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모형을 사용하였다. 3학년에게

진행되는 성인간호학 15주 수업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

사를 제외한 13주 중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학습법과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학습법을 6회 적용하였으며, 1회

강의 2시간중 1시간씩운영되었다. 문제만들기하브루

타의결과물은제출할수있도록하였으며, 2명에서최대

4명으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구성하도록 하였다.

2) 전통적인 강의를 이용한 수업

성인간호학 수업은 전공 필수 교과목으로 대학의 정

규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15주 2시간 강의로 담당

교수의 수업계획서에 따라 충실히 운영되었다.

5. 연구도구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측정을 위하여 Rubin과 Martin[24]이

개발한 대인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ICC)에서 제시한 8

가지의사소통능력구성개념에허경호[25]가 7가지개념

을 합하여 수정 ․ 보완한 포괄적 의사소통능력 척도

(GlobalInterpersonal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

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 값은 0.72였으
며[22], 본 연구는 0.93이었다.

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이석재 등[26]이

개발한생애능력측정도구중대학생/성인용문제해결

능력 측정도구를 사용 하였다. 본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5개의 능력요소(문제명료화 5문항, 원인분석 10문항, 대

안개발 10문항, 계획/실행 10문항, 수행평가 10문항)로

구성되어있고, 이는다시 9개의하위요소로구분되었다.

능력요소별 하위요소는 문제의 명료화(문제인식 5문항),

원인분석(정보수집 5문항, 분석능력 5문항), 대안개발(확

산적사고 5문항, 의사결정 5문항), 계획/실행(기획력 5문

항, 실행과모험감수 5문항), 수행평가(평가 5문항, 피드

백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매우 드물게‘ 1점

에서 ’매우자주‘ 5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문제해결능력

이 높은 것이다.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0.94였
고, 김은휘외[23]의 연구에서도 Cronbach's ⍺=0.94였으
며, 하부요소의 신뢰도는 문제인식 0.81, 정보수집 0.68,

분석능력 0.76, 확산적 사고 0.59, 의사결정 0.76, 기획력

0.77, 실행과 모험 감수0 .80, 평가 0.77, 피드백 0.83이었

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0.97이었고 하부요인
의 Cronbach's ⍺는 문제인식 0.90, 정보수집 0.74, 분석
능력 0.88, 확산적 사고 0.80, 의사결정 0.88, 기획력 0.89,

실행과 모험 감수 0.87, 평가 0.85, 피드백 0.86이었다.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Self-Esteem Scale, SES)를 전병제가번안하고[14],

번역오류를 수정하여 문항수준의 타당도를 높인 이자영

등[27]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

적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

은것으로해석한다. 부정적문항(3, 5, 8, 9, 10번)에 대한

응답은 역채점하였다. 이자영 등[27]의 수정척도를 사용

한이민아등[28]의 연구에서 Cronbach's ⍺=0.8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0.90이었다.

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분석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동

질성은  χ2- test 와 Fisher’s exact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중재전실험군과대조군의의사소통능력과문제해결

능력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동질성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중재 전 후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차이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값의 차이검증과 중재

후 자아존중감에 대한 두 군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동질성 검정

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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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은 <표2>

와같다. 대상자의성별은여자가실험군 32명, 대조군 35

명으로남자실험군 11명, 대조군 15명보다많았으며, 나

이는실험군대조군모두 22세이하가 27명, 23명으로많

았다. 형제는 2명이 실험군 34명, 대조군 32명으로 많았

으며, 종교는기타가실험군 30명, 대조군 39명으로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실험군 31명, 대

조군 28명으로많았으며불만족은없었다. 학업성취도는

직전학기의성인간호학교과목성적으로A 이상을상, B

이상을 중, C+이하를 하로 하였을 때 중이 실험군 25명,

대조군 35명으로 많았다.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일반적

특성은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

다(p>0.05).

2) 의사소통능력과문제해결능력에대한사전동질성검

정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사전

동질성검정은 <표3>과같다. 의사소통능력과문제해결

능력,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요소인 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 피드백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2.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검정

1) 가설 1.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하브루타학습법을적용한수업후실험군의의사소통능

력은 3.64점에서 4.01점으로 0.37점 향상된 반면 대조군

은 3.80점에서 3.59점으로 0.21점 향상되어 실험군이 대

조군에비해더큰향상을보였으나, 두군은통계적으로

유의하지않아(t=1.78, p=0.079) ‘가설1’은기각되었다<표

3>.

2) 가설 2.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하브루타학습법을적용한수업후실험군의문제해결능

력은 3.54점에서 4.10점으로 0.56점 향상된 반면 대조군

은 3.44점에서 3.73점으로 0.29점 향상되어 실험군이 대

조군에비해더큰향상을보였으며이는통계적으로유

의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2’는 지지되었다(t=3.31,

p=0.001). 하부요소를 살펴보면 문제인식(t=2.85,

p=0.005), 정보수집(t=2.60, p=0.011), 분석능력(t=4.15,

p<0.001), 확산적사고(t=2.31, p=0.023), 의사결정(t=3.07,

p=0.003), 기획력(t=3.10, p=0.003), 실행과 모험 감수

(t=2.11, p=0.038), 평가(t=2.68, p=0.009), 피드백(t=3.17,

p=0.002)으로 나타나 모든 영역에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표3>.

표 2.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
Table 2.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n=93)

변수 항목
실험군
(n=43)

대조군
(n=50) χ2 p

n(%) n(%)

성별
남 11(25.6) 15(30.0)

0.22 0.636
여 32(74.4) 35(70.0)

나이
22세 이하 27(62.8) 23(48.0)

2.64 0.26823-24세 8(18.6) 13(26.0)
25세 이상 8(18.6) 14(28.0)

형제
본인 1명 2(4.7) 3(6.0)

2.66 0.2652명 34(79.0) 32(64.0)
3명 이상 7(16.3) 15(30.0)

종교
천주교 4(9.3) 3(6.0)

0.85 0.653기독교 9(20.9) 8(16.0)
기타 30(69.8) 39(78.0)

전공
만족도

불만족 0(0) 0(0)
2.58 0.108보통 12(27.9) 22(44.0)

만족 31(72.1) 28(56.0)

학업
성취도

하 8(18.6) 8(16.0)
2.06 0.356중 25(58.1) 35(70.0)

상 10(23.3) 7(14.0)

표 3. 의사소통능력과문제해결능력에대한사전동질성검정
Table 3. Preliminary homogeneity test for communication
competency and problem solving capability

(n=93)

변수
실험군
(n=43)

대조군
(n=50) t p

M±SD M±SD

의사소통능력 3.64±.57 3.59±.64 0.40 0.691

문제해결능력 3.54±.53 3.44±.50 0.93 0.356

문제인식 3.64±.61 3.63±.67 0.10 0.918

정보수집 3.42±.63 3.30±.55 1.01 0.314

분석능력 3.59±.64 3.55±.62 0.33 0.745

확산적 사고 3.38±.63 3.32±.59 0.49 0.629

의사결정 3.67±.70 3.49±.62 1.30 0.199

기획력 3.52±.72 3.41±.74 0.72 0.474

실행과 모험감수 3.37±.67 3.30±.69 0.45 0.654

평가 3.56±.63 3.44±.56 0.99 0.324

피드백 3.67±.62 3.49±.59 1.41 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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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설 3.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실험군은 적용

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아존중감이 향상될 것이다.”

하브루타학습법을적용한수업후실험군의자아존중감

은 3.51점에서 3.93점으로 0.43점 향상된 반면 대조군은

3.46점에서 3.61점으로 0.15점 향상되어실험군이대조군

에비해더큰향상을보였으며이는통계적으로유의하

게 나타나(t=2.84, p=0.019) ‘가설3’은 지지되었다<표3>.

표 4.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 검정
Table 4. Difference test between experimental group and control
group

Ⅳ. 논의

본 연구는 하브루타 학습법 적용이 간호대학생의 의

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및자아존중감에미치는효과

를 검정하고자 시도하였다.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한

다른연구들에서는교양교과목이나온라인토론활동, 교

직과목 수업, 토론 수업에서의 효과 연구들에 주로 적용

하였으나[20][21][22],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

으로 간호학 전공교과목인 성인간호학 수업에 적용하였

다. 교육과정이 비슷한 2개의 대학을 대상으로 1개 대학

은 실험군으로하브루타학습법을사용하였고, 다른 1개

대학은 대조군으로 전통적인 강의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성인간호학 수업 전과 후에 온라인 설문을 배포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을 살펴보면 실험군

의 나이는 25세 이상이 8명(18.6%)인 반면 대조군은 14

명(28.0%)으로 대조군이 다소 연령대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전공만족도에서불만족은실험군과대조군모두

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변수에서도 일부 차이는

있었으나 모든 변수에서 동질하다는 결론을 보였다. 의

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사전 동질성 검증에

서도 모두 동질하였으나,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의 평균

이모든변수에서높은것으로나타났다. 가장큰차이는

문제해결능력의 하부항목인 피드백이었다. 문제를 해결

하지못하면실망하기보다더잘할수있는방법을적극

적으로 찾아보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조언도 받아들이며, 충고에

따라 행동을 바꾸고, 충고를 부탁하는 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어 문제해결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하겠다. 실험군에 속하는 학생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피드백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한 결과 실험군

은 평균이 사전 3.64점에서 사후 4.01점으로 향상되었으

며, 대조군은 사전 3.59점에서 사후 3.80점으로 향상되었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의 차이는 실험군이 0.37점, 대조

군이 0.21점으로 실험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대

면하브루타학습방법을연구한김미진[29]의 연구와온

라인 하브루타 학습법을 적용한 박혜서[30]의 연구와 같

은결과를나타냈으며, 하재현등[31], 이정연[32], 조은영

등[33]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하브루타 학습 방

법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 결과를 보인 것으로 김미진의

연구와박혜서의연구에서는 15주중하브루타학습법을

4주를 진행하였고[29][30], 하재현의 연구는 6주를 진행

한결과로보여진다[31]. 다만 본연구는 6주를진행하였

음에도 6주 중 1시간씩만 운영하였음으로 전체 적용 시

간은 4주를진행한연구보다더적었다. 따라서의사소통

능력을향상시키기위한하브루타학습법적용은 6주이

상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하브루타학습법을적용하여수업을이수한실험군과

전통적인강의방법으로수업을이수한대조군의문제해

변수 그룹
사전 사후 M(df)

±SD
t p

M±SD M±SD
의사소통
능력

실험군 3.64±0.57 4.01±0.53 0.37±0.12
1.78 0.079

대조군 3.59±0.64 3.80±0.58 0.21±0.13
문제해결
능력

실험군 3.54±0.53 4.10±0.50 0.56±0.11
3.31 0.001

대조군 3.44±0.50 3.73±0.57 0.29±0.11
문제
인식

실험군 3.64±0.61 4.26±0.59 .062±0.13
2.85 0.005

대조군 3.63±0.67 3.87±0.71 0.24±0.15
정보
수집

실험군 3.42±0.63 3.89±0.56 0.47±0.13
2.60 0.011

대조군 3.30±0.55 3.58±0.58 0.28±0.12
분석
능력

실험군 3.59±0.64 4.22±0.50 0.63±0.12
4.15 0.000

대조군 3.55±0.62 3.75±0.59 0.20±0.13
확산적
사고

실험군 3.38±0.63 3.94±0.72 0.56±0.14
2.31 0.023

대조군 3.32±0.59 3.60±0.68 0.28±0.13
의사
결정

실험군 3.67±0.70 4.12±0.56 0.46±0.13
3.07 0.003

대조군 3.49±0.62 3.76±0.58 0.27±0.13

기획력
실험군 3.52±0.72 4.17±0.62 0.64±0.14

3.10 0.003
대조군 3.41±0.74 3.76±0.63 0.35±0.15

실행과
모험감수

실험군 3.37±0.67 4.07±0.59 0.70±0.13
2.11 0.038

대조군 3.30±0.69 3.78±0.72 0.48±0.15

평가
실험군 3.56±0.63 4.08±0.50 0.52±0.12

2.68 0.009
대조군 3.44±0.56 3.72±0.74 0.28±0.14

피드백
실험군 3.67±0.62 4.13±0.58 0.46±0.13

3.17 0.002
대조군 3.49±0.59 3.72±0.67 0.23±0.13

자아
존중감

실험군 3.51±0.67 3.93±0.62 0.43±0.14
2.84 0.019

대조군 3.46±0.70 3.61±0.66 0.1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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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능력 향상 정도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이 사전

3.54점에서 사후 4.01점으로 향상되었으며, 대조군은 사

전 3.44점에서 사후 3.73점으로향상되었다. 실험군의 평

균차이는 0.56점, 대조군의평균차이는 0.29점으로나타

났으며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문제

해결능력의 하위요소인 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 사고, 의사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

피드백의 9개 모든 영역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문제해

결능력의 향상 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하브

루타 학습법을 적용하여 간호학과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단일군 전후

실험 연구를 한 정미라등[34]의 연구와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현 등[35]의 연구, 교직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대학생을대상으로한정선영등[20]의 연구와같은

결과를 보였다. 하브루타 학습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강

의중심수업방식과달리짝에게가르치는과정을진행

하면서 철저히 공부하고 질문에 스스로 대비하게 된다.

또 친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과정에서 경청하는 방법을

알고서로토론하고관련정보를찾아보고분석하는과정

을 거치면서 문제해결능력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존중감 향상 정도를 확인한

결과 실험군은 평균이 사전 3.51점에서 사후 3.93점으로

향상되었으며, 대조군은 사전 3.46점에서 사후 3.61점으

로 향상되었다. 실험군의 평균 차이는 0.43점, 대조군의

평균 차이는 0.15점으로나타났으며대조군에 비해실험

군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시기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하여 형성된 자아존중감이 발달하는

시기로외적자아존중감은타인에게내가어떻게보이는

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내적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

치있는존재로 여기는것을말한다[36]. 이는 자신이부

딪히는문제를해결하는능력을기른다면내적자아존중

감이 증가될 것이며, 이는 다시 타인에게 보여지는 외적

자아존중감도 함께 증가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제

해결능력이 향상된다면 자아존중감도 함께 증가된다고

할 수 있다.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문제해결능력의 향

상을가져왔고이로인하여자아존중감도함께향상했다

고보여진다. 선행연구를살펴보면자아존중감은긍정적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 때 선순환의 역할을 하게 되어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도 지속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을유지하며[37], 자아존중감수준이낮은경우부정

적자아존중감이유지되는어려움을겪는다. 간호대학생

들은 학업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으며, 간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전문분야로[38] 간호사뿐 아니라 간

호대학생도단순히지식을가진실무자가아닌통합적이

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39]. 이는 간호대학생부터시작되어야하며, 문제해결능

력의 향상은 지속적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

으므로이를위하여하브루타학습법의사용은지속적으

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한 수업이 간호대

학생의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및자아존중감에미

치는효과를검증하고자시행되었다. 간호학과 3학년학

생 93명을대상으로실험군은하브루타학습법을대조군

은 전통적인 강의 형식을 사용하여 수업하였다. 연구 결

과 문제해결능력과 자아존중감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으며, 문제해결능력의 9개 하위요소에서

도 모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점수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브루타 학습법을 중간고사와 기

말고사를제외한 13주중 6회 1시간씩만적용한것이학

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충분히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문제해결능력의향상이라는결과를보

였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간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

요한 능력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40] 하

브루타 학습법을 최소 10시간 이상 적용하여 결과를 확

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연구결과를토대로추후연구를제언한다. 첫째, 동

일 교수자가 하브루타 학습법과 전통적인 강의 형식을

사용하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교양교과목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전공교과목에서도 더 많은 하브루타 학습법을 사용하여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및자아존중감의차이를확

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

능력 및 자아존중감 이외에도 다른 변수로 하브루타 학

습법을 비교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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